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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ood Neophobia Scale (FNS) and Korean food perception status of Southeast Asian workers living

in South Korea in order to build up basic data to develop a desirable diet program. From our study, we found that FNS was

higher in the order of Cambodian, Myanmar, Vietnamese, and Thai workers. Influential demographic factors for FNS were

cooking possibility and place of residence. The mean scores of Cambodian workers (3.46±0.63) regarding “positive perception

of cooking method, taste & color” about Korean food were the highest among the four countries, followed by Vietnam

(3.38±0.68), Myanmar (3.26±0.50), Thailand (3.09±0.64)workers(p<0.01). The mean scores of Myanmar workers regarding

perception of “difference in cooking method, smell & texture” and “difference in taste” were the highest among the four

countries. FN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actor “positive perception of cooking method, taste & color” regarding

Korean food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actors “difference in cooking method, smell &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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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5000년 이상을 단일민족으로 역사를 유지해 왔으

나 점점 활발해지는 국제교류의 분위기 속에 단순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체류뿐만 아니라 결혼, 노동 등

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인

구구성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전체 결혼 수는 305,507건이었

는데 그 중 국제결혼 수는 23,316건으로 전체 결혼수에서 약

7.6%를 차지했다(Statistics Korea 2014).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한 외국인 아내의 수는 16,152명으로 한국인아내와 결혼한 외

국인 남편의 수(7,164명)를 2배 이상 넘어선다. 이들은 가정

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한국의 인구구성에 지속적 영향을 주

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

다. 또한 학계에서도 식습관 관련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부족한 노동

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력유입을 위한 ‘고용허

가제도’가 2012년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맺은 15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

얀마, 동티모르 등 총 15개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체

류하고 있다. 이 같은 이민정책으로 2014년 5월 현재,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85만 2천명 중 고용허가제도를 통한 외

국인 취업자인 전문취업 인구가 24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재외동포 취업자(21만 2천명)였다(Statistics

Korea 2014).

고령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 인력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

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

국인 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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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은 음식문화에 대한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Wahlqvist 2002; Unger et al.

2004; Franzen & Smith 2009; So & Han 2012; Van Rompay

et al. 2012; Serafica et al. 2013; Lesser et al. 2014). 한

국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적응

할 때 주요과제 중 하나로 음식문화 적응이 있는데 음식문

화 적응은 향후 건강상태 및 질병유병율과도 관련이 있으며

화목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자녀양육, 나아가 바람직한 다문

화사회구축 및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Lee 2012).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푸드네오포비아(Food

Neophobia)는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거부라

고 정의된다(Dovey et al. 2008). 1992년 Pliner와 Hobden

이 개발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Food Neophobia Scale:

FNS)로 측정하여 새로운 음식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관련된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Choi 2009), 그 유효성이 입증

되었다(Edwards et al. 2010). 푸드네오포비아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반응 평가에도 적절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Pliner &

Hobden 1992; Kim & Lee 2012 재인용).

푸드네오포비아 특성을 가진 사람은 포화지방의 소비가 높

다든가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적다든가 하여

전반적인 식이의 질이 낮으며(Edwards et al. 2010) 푸드네

오포비아 지수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자주 섭취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다(Eartm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

마 4개국 동남아 노동자들의 푸드네오포비아 경향과 한국음

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국가 간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푸

드네오포비아가 한국음식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냄으로

써 이들이 한국음식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음식과 한

국식품의 동남아시아 진출 시 필요한 동남아인들의 한국음식

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축적하는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을 위주로 조사동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언어(베트남어, 태국어, 캄보

디아어, 미얀마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를 2015년 4월 14일부

터 5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고, 총 255부를 회

수하였다. 이 중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거한 251부(회

수율 98.4%)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푸드네오포비아의 측정도구인 FNS

(Food Neophobia Scale)와 한국음식 인식관련 선행연구(Lee

et al. 2013)를 참고로 하였으며, 식생활변화 관련 선행연구

(Lv & Cason 2004; Kremmyda et al. 2008; Jo & Kim 2014)

를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 후 재구성되었다. 조

사·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 문항은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문항(나이, 성별, 결혼상태, 교육, 종교, 경제상태,

직업, 거주기간, 평균수입, 취사가능여부, 거주형태, 한국어실

력, 친한 한국인수) 13개 문항, 둘째, 한국음식 인식에 대한

11개 문항, 마지막으로 푸드네오포비아 관련 10개 문항이다.

푸드네오포비아와 한국음식 인식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5점은 “대단히 그렇다”였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였다. 선행연구에서 푸드네오포비아는 7점 척도

로 개발되었으나 리커트 척도는 리커트가 개발 당시 5개의

답항(strongly approve-approve-undecided-disapprove-strongly

disappove)로 구성되었고, 응답항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척도

의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5개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완만

하게 증가한 후 평행을 유지하며 응답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yu & Yoon 2009).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척도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는 조사

대상자나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시간 경과,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측

정 도구의 양호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데(Ryu &

Yoon 2009),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동남아 노동자의 경우 상

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리커트 척도형식의 설문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푸드네오포비아와 한국음식 인식 문항을 통일

하여 동일하게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Daw(2008)는 리커트 척도를 5점, 7점으로 달리 조사한 연

구결과를 척도변환을 사용한 비교 조사에서 결과에 차이가

없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7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진

행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Daw(2008)가 제시한 simple

rescaling method를 사용하여 5점 척도를 7점 척도로 변환하

여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해 5점 척도의 1은 7점 척도의

1, 5점 척도의 5는 7점 척도의 7, 5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3

은 7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4로, 5점 척도의 2와 4는 7점 척

도에서 동일한 간격을 가지도록 2.5와 5.5로 각각 변환했다.

기존 영어로 개발된 푸드네오포비아지수 문항은 선행연구

에 의해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연구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

도록 표현방식을 변경시킨 방법이 제시되어(Choi 2009;

Edwards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푸드네오포비아지수 문항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Table 1>.

1차 구성된 설문은 의정부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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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센터소속 원어민 언어 통역자들의 감수를 받아 설문일부

를 수정·보완하였다. 그 후 4개 언어(베트남어, 태국어, 캄

보디아어, 미얀마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해당 국가 그룹에 배

포 후 설명하였고 답변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3. 통계분석

베트남인 101명, 태국인 71명, 캄보디아인 50명, 미얀마인

29명의 자료 총 2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23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동남아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과 푸드네오포비아 관련

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test), t 검정 및 일

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일원변량분석 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해 집단 간 차

이를 확인했다. 또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과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문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음식인식의 요인을 추출하였

고 각 요인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음식에 대

한 인식과 푸드네오포비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인 동남아 노동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연령은 25~29세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24세 (32.7%), 30~34

세(21.1%), 35~39세(9.6%), 40세 이상(1.6%) 순이었다. 성별

은 남성이 76.5%였고 여성이 23.5%였다. 결혼유무는 미혼인

경우가 과반을 넘었다(59.8%). 교육수준은 고졸이 4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 22.7%, 고졸 이하 17.1%,

대졸 7.2% 순으로 많았다. 종교는 불교가 59.0%로 과반이

넘었고, 무교가 35.3%, 기독교 4.0%였다. 가족형태는 혼자

사는 경우가 57.8%로 과반을 넘었다. 직업은 공장근무가

90.1%로 대부분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 거주기간

으로는 4~5년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3년

(31.9%), 1년 미만(17.9%) 순이었다. 평균 수입은 100~199

만원이 88.0%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취사가 가능하여

84.1%가 취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76.5%였고 자취는 43%였다. 한국어 실력은 보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못함(32.7%), 잘함(7.2%), 전혀 못함(4.0%)순이

었다. 친한 한국친구 숫자는 한 명도 없다가 84.1%로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5명이 12.7%였다. 5명 이상

이라고 답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2. 푸드네오포비아 지수(FNS) 비교

1) 국적에 따른 FNS 비교

푸드네오포비아 지수(FNS)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표본적합도(KMO)값이

0.667, Bartelett의 구형성 검정 χ2 값이 315.273(p<0.001),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항목의 타당도는 적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변량은 55.476%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국적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비교대상인 선행연구에서는 FNS 10개 설문항목의 평균점

수가 사용되어 범위가 1~7인 경우(Kim & Lee 2012)와

FNS 10개 설문항목의 점수 합이 사용되어 범위가 10~70인

경우(Choi 2009; Edwards et al. 2010; Bae 2011)로 다양

한 결과치가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범위가 1~7인 경우와 10~70점인 경우로 나타내었다.

먼저 범위가 1~7인 FNS 결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은

3.88±0.59이고 캄보디아(3.91±0.58), 미얀마(3.97±0.56), 베트

남(3.92±0.65), 태국(3.76±0.59) 순으로 높았다. 국가 간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가 발전한 국

가일수록 낮은 지수를 보이는 경향성을 보였다.

문화·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

양한 문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친숙하지 않은 음식

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FNS가 낮아질 가능성 있다는 선행

<Table 1> Modified Food neophobia scale

1 R1) I am constantly trying new and different foods

2 I don’t trust new food

3 If I don’t know what is in a food, I don’t try it

4 R I like food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countries

5 Foods from cultures and countries different to mine looks too weird for me to eat

6 R At social gathering I will try new foods. 

7 I am afraid to eat things I have never had before 

8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foods I will eat

9 R I will eat almost everything

10 R I like to places that serve food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countries to my own 

1)R value have been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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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다(Flight 2003; Kim et al. 2011; Kim & Lee

2012).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GDP는

태국($5,426)이 90위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

($2,171)이 131위, 미얀마($1,269)가 147위, 캄보디아($1,140)

가 153위 순이었다(List of countries by GDP (nominal)

per capita 2015).

본 연구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높은 경제 수준

을 가진 태국의 FNS 지수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한편 Kim & Lee(2012)의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의 FNS는 인도네시아(4.28±0.79), 필리핀

(4.13±1.10), 중국(3.40±0.80), 일본(3.15±1.03)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인 캄보디아(3.91±0.58), 미얀마(3.97±

0.56), 베트남(3.92±0.65), 태국(3.76±0.59) 동남아 노동자의

FNS는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Kim & Lee

(2012)의 연구는 연구 시기가 2010년이었고 본 연구는 2015

년에 진행되어 약 5년간의 시간차가 있어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5년 전과 비교해도 경제지표가 월등히 높은 일본

과 중국이 본 연구의 동남아 노동자의 FNS지수와 비교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문화·사회경제적으

로 발전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FNS가 낮아질 가능성 있

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2015년 기준으로 1인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Age (year) 20-24 82 (32.7)

25-29 88 (35.1)

30-34 53 (21.1)

35-39 24 (9.6)

Above 40 4 (1.6)

Sex Male 192 (76.5)

Female 59 (23.5)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150 (59.8)

Married 95 (37.8)

Others 6 (2.4)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43 (17.1)

High school 125 (49.8)

College 57 (22.7)

University 18 (7.2)

Others 8 (3.8)

Place of origin Vietnam 101 (40.2)

Thailand 71 (28.6)

Cambodia 50 (19.9)

Myanmar 29 (11.6)

Religion Buddhism 148 (59.0)

Christianity 10 (4.0)

No religion 89 (35.5)

Others 4 (1.6)

Family type Single 145 (57.8)

Couple 35 (13.9)

Others 71 (28.3)

Job Factory work 227 (90.1)

Farm work 12 (4.8)

Office 5 (2.0)

Others 8 (3.2)

Length of 

residency (year)

Less than 1 44 (17.9)

23 80 (31.9)

45 99 (39.4)

56 16 (6.4)

7 years and longer 12 (4.8)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00 16 (6.4)

100199 221 (88.0)

200299 9 (3.6)

300 and over 1 (0.4)

Others 4 (1.6)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inued)

Characteristics N (%)

Cooking possibility Yes 211 (84.1)

No 32 (12.7)

Others 8 (3.2)

Place of residence Dormitory 192 (76.5)

Self-living 43 (17.1)

Others 16 (5.4)

Korean level Unable 10 (4.0)

Not good 82 (32.7)

Ordinary 141 (56.2)

Good 18 (7.2)

Excellent 0 (0.0)

No, of congenial

Korean friends

None 118(84.1)

15 84(12.7)

5 and over 47 (3.2)

<Table 3> The FNS(Food Neophobia Scale) average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Vietnam

(n=101)

Thailand

(n=71)

Cambodia

(n=50)

Myanmar

(n=29)
Mean F-value p

FNS71) 03.91±0.58 03.76±0.59 03.97±0.56 03.92±0.65 03.88±0.59
1.348 0.260

FNS702) 39.07±5.83 37.62±5.87 39.67±5.59 39.17±6.49 38.78±5.89

1)Mean of the variable of 7 point Likert Scaled FNS
2)Sum of the mean variables of FN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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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GDP는 일본($32,481)은 24위, 중국($8,280)이 78위, 필

리핀($2,917)이 123위, 인도네시아($3,412)가 118위이다.

다음은 범위가 10~70인 FNS 결과로 본 선행연구와의 비

교이다. 본 연구에서 태국(37.62±5.87), 베트남(39.07±5.83),

캄보디아(39.67±5.59), 미얀마(39.17±6.49)의 평균은 Choi

(2009)가 연구한 한국인 2030대의 평균값(33.46±8.99)보다

높게 나타났고, Bae(2011)의 연구에서 조사된 한국에 체류하

는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인의 FNS(30.96±9.9)보다 높

게 나타났다(Bae 2011). Bae(2011)의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

사회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평생을 살아가야 하므로 문화에

적극 적응하려는 의지가 있는 다문화 결혼 이주자들을 대상

으로 포함하여 주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

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후 귀국을 목적으로 한국

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상인 본 연구 결과와 차이

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Olabi et al.(2009)은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25점 이하는 네

오필릭(neophilic), 25점 초과 45점 미만은 중성, 45점 이상

은 네오포빅(neophobic)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인 동남아 노동자들은 중성으로 분류된다.

2)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FNS 비교

국적 이외에 FNS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의 개수에 따라 2개일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 요인은 취사가

능여부와 거주형태였다. 그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취사가능여부는 취사가능하다고 답변한 동남아노동자의

FNS(3.85±0.607)가 취사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한 동남아노동

자의 FNS(4.09±0.3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1).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FNS(3.94±0.55)가 자취

(3.74±0.60)나 기타(3.83±0.66)의 FNS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Marshall & Bell(2004)은 음식준비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음식관여도(Food involvement scale)

가 높아지는데 이 음식관여도는 FNS와 유의적인 부(−)의 상

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직접 취사가 가능

하다고 밝힌 동남아노동자와 직접 취사하려는 의지가 더 강

하다고 볼 수 있는 자취군은 음식준비에 대한 책임을 더 많

이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고 음식관여도는 높아지며 그에 따

라 FNS가 낮게 나타났다고 사료되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국적에 따른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변수요인의 유

형화를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설문항목 11문항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표

본적합도(KMO) 값이 0.705, Bartelett의 구형성 검정 χ2 값

이 727.096(p<0.001), 요인적재량은 모두 0.5이상으로 측정

항목의 타당도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들의

Cronbach’s alpha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의 신

뢰도도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변량은 60.797%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3개 요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

인 1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쓰고 있다”, “건강에 좋은 조리법을 쓰고 있다.”, “건강에 좋

은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이다”, “색깔이 아름답다”로 이

루어지고 있고 eigenvalue는 2.571, 설명변량은 23.373%이며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다. 요인 2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조리법이 모국의

음식과 달라 먹기 힘들다”, “냄새가 모국의 음식과 달라 먹

기 힘들다”, “식재료의 질감이 모국의 음식과 달라 먹기 힘

들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eigenvalue는 2.143, 설명변

량은 19.478%이며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

한 이질감"을 나타낸다. 요인 3은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

며, “달기 정도가 지나치게 달다”, “짜기 정도가 지나치게 짜

다”, “맵기 정도가 지나치게 맵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eigenvalue는 1.982, 설명변량은 18.017 %이며 “모국음

식과의 맛에 대한 이질감”을 나타낸다.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의 유형에 따른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5> The FNS (Food Neophobia Scale) average according to the place of residence

dormitory

(n=192)

self-living

(n=43)

others

(n=16)
Mean F-value p

FNS71) 3.94±0.55 3.74±0.60 3.83±0.66 3.88±0.59 3.174 0.025*

1)Mean of the variable of 7 point Likert Scaled FNS

*p<0.05

<Table 4> The FNS (Food Neophobia Scale) average according to

the cooking possibility

Yes

(n=199)

No

(n=31)
t-value p

FNS71) 3.85±0.61 4.09±0.35 -3.179 0.002**

1)Mean of the variable of 7 point Likert Scaled FN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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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KFP Factor1)은 캄보디아가 3.46±0.6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3.38±0.68), 미얀마(3.26±

0.50), 태국(3.09±0.64) 순이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0.01).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태국은 대체적으로 한국

음식에 타 국가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

(KFP Factor2)에 대해서는 미얀마가 3.40±0.60으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은 캄보디아(3.16±0.76), 태국(2.88±0.98), 베트

남(2.70±0.63) 순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비

해, 태국이 미얀마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

다. “모국음식과의 맛에 대한 이질감” 요인(KFP Factor3)에

대해서도 미얀마가 2.84±0.7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

트남(2.76±0.71), 캄보디아(2.65±0.67), 태국(2.58±0.74) 순으

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베트남은 한국음식에 대한 종합적

인 인식이 네 국가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특

별히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은 네

나라 중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비교적 한국음식에서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을 적게 느끼고 있고 “모국음식과의 맛

에 대한 이질감”도 네 나라 중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 국적

에 따른 개별 설문 항목에 대한 한국음식 인식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5점 척도 Likert Scale로 측정된 설문 항목에 대

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문항 중 한국음식은 “맵기 정도가

지나치게 맵다”는 질문에 캄보디아(3.21±0.91), 베트남(3.20±

0.92), 미얀마(3.10±0.98), 태국(2.50±0.97) 순으로 높게 나왔

는데 태국의 평균점수가 타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낮게 나

타났다(p<0.001)<Table 8>. 태국음식은 매운 향신료를 음식

에 많이 사용하여 비교적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음식에 대해

<Table 6>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respondent’s Korean food perception (KFP)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Ac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alpha

KFP Factor1

(Positive perception 

on cooking method, 

taste & color)

It is using healthy ingredients 0.835 

2.571 23.373 23.373 0.753 

It is using healthy cooking method 0.808 

It is healthy food 0.755 

It is delicious 0.598 

It has beautiful color 0.536 

KFP Factor2

(Difference in 

cooking method, 

smell & texture)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cooking 

methods are too different to eat 
0.889 

2.143 19.478 42.850 0.768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food smell 

is too different to eat 
0.826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texture of 

ingredients are too different to eat
0.707 

KFP Factor3

(Difference in taste)

It is too sweet 0.813 

1.982 18.017 60.797 0.648 It is too salty 0.805 

It is too spicy 0.577 

KMO=0.705, Bartlett’s χ2=727.096 (p<0.001)

<Table 7>The perception on Korean food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analyzed by factor

Vietnam

(n=101)

Thailand

(n=71)

Cambodia

(n=50)

Myanmar

(n=29)
Total F-value p

KFP Factor1

(Positive perception on cooking 

method, taste & color)

3.38±0.68ab 3.09±0.64a 3.46±0.63b 3.26±0.50ab 3.30±0.65 4.051 0.008**

KFP Factor2

(Difference in cooking 

method, smell & texture)

2.70±0.63a 2.88±0.98ab 3.16±0.76bc 3.40±0.60c 2.92±0.80 8.241 0.000***

KFP Factor3

(Difference in taste)
2.76±0.71 2.58±0.74 2.65±0.67 2.84±0.79 2.70±0.72 1.379 0.250

a-c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Scheffe’s post hoc test, used Likert 5 scal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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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

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태국이 네

나라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

해 다른 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7>.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한국음

식인식 문항 중 한국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다”는 질문에 태

국(3.00±1.02)이 네 나라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베트

남(3.29±0.79), 캄보디아(3.07±0.81), 미얀마(3.07±0.70) 순으

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Table 8>. 이는 태국의 음식문화가

비교 대상인 네 나라 중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가장

발달했고 자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데에서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AQUA 2009).

미얀마는 한국음식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네 국가 중 가

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비교국가에 비해 한국음식에

서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과 “모

국음식과의 맛에 대한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문항 중

한국음식은 “조리법이 모국 음식과 달라 먹기 힘들다”는 질

문에 대해 미얀마(3.52±0.79), 캄보디아(3.30±0.93), 태국

(2.80±1.02), 베트남(2.65±0.77)의 순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내

어(p<0.001)가 미얀마가 가장 조리법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트남과 태국은 평균이 3미

만으로 한국식 조리법으로 인해 식사가 어렵지는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8>. 한국음식은 “냄새가 모국의 음식과

달라 먹기 힘들다”는 질문에도 미얀마(3.28±0.70), 캄보디아

(3.00±0.87), 태국(2.81±1.06), 베트남(2.69±0.87)의 순으로 높

은 평균을 보여(p<0.01) 미얀마가 가장 한국음식의 냄새에 이

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국과 베트남의 평균

은 3 미만으로 한국음식에서 특별히 이질적인 냄새로 인해

식사가 어렵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식재료의 질감이 모국의 음식과 달라 먹기 힘들다”는 질

문에서도 미얀마(3.39±1.03), 캄보디아(3.21±1.06), 태국

(3.03±1.18), 베트남(2.75±0.89)의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

미얀마가 질감에서 가장 이질감을 느낀다고 나타났다(p<0.01)

<Table 8>.

캄보디아는 한국음식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태국 다음

으로 높았고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은 네 나라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국음식과의 조

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을 미얀마 다음으로 크게 느

끼고 있으나 “모국음식과의 맛에 대한 이질감”은 태국 다음

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위 결과

와 같이 한국음식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요인은 국가별로 다

르게 나타난다. 거주 초기 외국인의 한국음식적응 정도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어

려움을 겪는 이유는 ‘매워서’, ‘재료가 낯설어서’, ‘조리방법

이 익숙지 않아서’, ‘냄새, 색깔이 이상해서’, ‘달아서’ 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베트남의

경우 보통(3) 이상으로 이질감을 느낀 부분은 한국음식이 너

무 맵다는 부분이었다(3.20±0.92)<Table 8>. 태국의 경우는

질감의 이질성(3.03±1.18)을 보통 이상으로 느꼈다. 캄보디

아의 경우 조리법의 이질성(3.30±0.93), 너무 매운맛(3.21±

0.91), 질감의 이질성(3.21±1.06), 냄새의 이질성(3.00±0.87)

순서로 보통 이상의 이질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의 경우 조리법의 이질성(3.52±0.79), 질감의 이질성(3.39±

1.03), 냄새의 이질성(3.28±0.70), 너무 매운 맛(3.10±0.98)에

서 보통 이상의 이질성을 느꼈다. 조사대상인 동남아 노동자

<Table 8> The perception on Korean food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analyzed by each questionnaire

Vietnam

(n=101)

Thailand

(n=71)

Cambodia

(n=50)

Myanmar

(n=29)
Total F-value p

It is healthy food 3.50±0.986ab 3.13±0.85a 3.72±1.17b 3.41±0.68ab 3.42±0.98 3.96 0.009**

It is using healthy ingredients 3.45±1.091ab 2.99±0.86a 3.61±0.86b 3.38±0.62ab 3.34±0.96 5.01 0.002**

It is using healthy cooking method 3.40±0.841ab 3.00±0.89a 3.62±0.99b 3.38±0.73ab 3.32±0.89 5.29 0.002**

It has beautiful color 3.26±0.833 3.31±0.89 3.30±1.08 3.03±0.82 3.25±0.90 0.72 0.543

It is delicious 3.29±0.792 3.00±1.02 3.07±0.81 3.07±0.70 3.14±0.86 1.79 0.149

It is too sweet 2.53±0.912ab 2.70±0.89ab 2.30±0.84a 2.90±1.08b 2.58±0.93 3.04 0.030*

It is too salty 2.56±0.957 2.53±0.91 2.43±0.88 2.46±0.88 2.51±0.92 0.23 0.878

It is too spicy 3.20±0.917b 2.50±0.97a 3.21±0.91b 3.10±0.98b 2.99±0.98 9.04 0.000***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texture of ingredients are too 

different to eat

2.75±0.892a 3.03±1.18ab 3.21±1.06ab 3.39±1.03b 2.99±1.05 4.01 0.008**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cooking methods are too different 

to eat

2.65±0.770a 2.80±1.02a 3.30±0.93b 3.52±0.79b 2.92±0.93 10.94 0.000***

Compared to home country’s food, 

food smell is too different to eat
2.69±0.865a 2.81±1.06ab 3.00±0.87ab 3.28±0.70b 2.85±0.92 3.53 0.015*

a-b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Scheffe’s post hoc test, used Likert 5 scal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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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달다고 느낀 국가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국가별로 이질감을 보통 이상으로 느끼는 이유는 다르

게 나타나며 그 순서도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동양인과 서양인을 함께 조사하여

동남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을 때 결과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음식에 대한 이질감 또

는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국가별 조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식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한국음식에 대한 적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1). 우리

나라와 식문화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중국 결혼이주여성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결혼이주여성보다 어려움을 덜 겪

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1) 베트남과 몽골을 비교

하였을 때는 쌀 문화권인 베트남이 육식문화권인 몽골보다

한국음식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e 2011). 따라서

비교국가에 비해 한국음식에서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과 “모국음식과의 맛에 대한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미얀마의 경우는 한

국음식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

한 한국음식 적응 교육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 교육할 필요

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4. 한국음식인식(KFP)과 FNS와의 상관관계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KFP)과 FNS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FNS는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요인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부(r= −0.219)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r=0.248)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맛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FNS는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 인식

정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NS가 크면 “한국

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조

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음식에 대한 이질감은 맛(r=0.071)보다 조리법,

냄새, 질감(r=0.248)에서 더 큰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FNS가 낮을수록 한국음식문화 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Bae 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동남아 노동자 중에서도 FNS가 높은 국가 노동자의 경우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 연구결과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사회에 빠른 적

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한국음식을 접할 때 좀 더 긍정적으

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음식문화

적응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Lee 2012).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식생활 실태

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

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위해 조사되었으며,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24세 (32.7%), 30~34세(21.1%)였고 35~39세가

9.6%로 가장 낮았다. 성별은 남성이 76.5%로 여성(23.5%)보

다 많았다. 결혼유무는 미혼인 경우가 59.8%였다. 교육수준

은 고졸이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2.7%),

고졸 이하(17.1%)였고 대졸은 7.2%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불교가 59.0%로 과반이 넘었고, 무교 35.3%, 기독교 4.0%

였다. 대다수가 공장(90.1%)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4~5년 거주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고 2~3년 31.9%, 1

년 미만이 17.9% 순이었다. 대다수가 월평균 100~199만원

(88.0%)의 수입을 얻었다. 84.1%가 취사가 가능한 곳에서 거

주했다. 한국어 실력은 보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친한 한

국친구 숫자는 한 명도 없다가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5명이 12.7%였다.

2. FNS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순으로 높았다.

FNS가 높은 캄보디아, 베트남과 미얀마는 각각 3.91±0.58과

3.92±0.65, 3.97±0.56로 평균 3.88±0.59보다 높았고 태국은

<Table 9>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Korean food perception (KFP) and FNS

FNS7

KFP Factor1

(Positive perception on cooking 

method, taste, color)

KFP Factor2

(Different cooking 

method, smell, texture)

KFP Factor3

(Difference in taste)

FNS7 1 -.219** .248** .071

KFP Factor1

(Positive perception on cooking method, taste, color)
1 .000 .000

KFP Factor2

(Different cooking method, smell, texture)
1 .000

KFP Factor3

(Difference in taste)
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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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59으로 평균보다 낮은 지수를 보였다. 국가 간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

일수록 FNS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3. FNS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취사가능여

부와 거주형태였다. 취사가능여부는 취사가능하다고 답변한

동남아노동자의 FNS (3.85±0.61)가 취사가능하지 않다고 답

변한 동남아노동자의 FNS (4.09±0.35)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p<0.05)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FNS (3.94±

0.55)가 자취(3.74±0.60)나 기타(3.83±0.66)의 FNS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직접 취사를 하는 등 음식준비에 책임을 많

이 가질수록 음식관여도가 높아지고 높은 음식관여도는 FNS

와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4.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의 유형에 따른 평균점수

를 중심으로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캄보디아가 3.46±0.63으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3.38±0.68), 미얀마(3.26±0.50),

태국(3.09±0.64) 순이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 대

해서는 미얀마가 3.40±0.6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캄

보디아(3.16±0.76), 태국(2.88±0.98), 베트남(2.70±0.63) 순이

었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모국음식과의 맛

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 대해서도 미얀마가 2.84±0.7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2.76±0.71), 캄보디아(2.65±

0.67), 태국(2.58±0.74)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비교국가에 비해 한국음식에서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 맛에 대한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미

얀마의 경우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며 이들에 대한 한국음식 적응 교육에 시간을 더 투자

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5.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정도와 FNS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요인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부(r= −0.219)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과

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r=0.248)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맛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 FNS는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정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NS가 크면 “한국음식의 조

리법, 맛, 색”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조리법, 냄

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음식에 대한 이질감은 맛(r=0.071)보다 조리법, 냄새, 질

감(r=0.248)에서 더 큰 이질감을 느낀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유사한 지리적 특성

을 가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

얀마 4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푸드네오포비아 경향은 국가

별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FNS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가별 한

국음식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FNS는 한국

음식인식정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FNS가 낮을수록 한국음식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한

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조리법, 냄

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은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

적응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FNS가 선행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NS가 높은 국가의 동

남아 노동자의 경우 입국 시 한국음식 적응을 위한 사전교

육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적

이외에 FNS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취사가능성여부와 거

주형태였는데 음식준비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질수록 FNS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FNS를 낮추기 위해 가

능하면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배정해 적극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음식문화 적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한편 FNS는 한국음식인식을 판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

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의 경우 태국보다 FNS

가 높았지만 전반적인 한국음식인식은 태국보다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자국민의 음식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 한

국음식인식이 비교국가 중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한국음식 적응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로 FNS 뿐만 아니라 자국음식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속연구

로 진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는 동남아노동자의 한국음식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음식과 한국식품의 동남아시아 진출 시 필

요한 동남아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한 기

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되었던 4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연

구가 추후 진행된다면 질 높은 기초자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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